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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뼈〉 피리괴악 과。1러l뇨， 유럽계 아주맘 종족성， 티:À}화 

유럽계 이주민의 유입에 따른 
‘과이례뇨(G뻐reñ이’의 타자화: 

파라과이 비야리까(v피빼ca)시의 사례 

구경오. 

1. 라틴아메리카의 종족성 

인류학자들이 예전부터 제3세계의 ‘에스닉@따니c)’올 연구했혐l도 

불구하고 종족(ethnic grou찌과 종족성(etbnicity)에 관한 논의가 나타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1) 주지하다시피 ‘고전적’ 인류학품은 

‘에스닉’을 부족으로 칭하면서 그것이 유지되는 문화 체계에 관심올 두 

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지적 연구방법은 식민지를 겪은 제3세계 ‘에스 

닉’의 변화무상한 모습을 그리기에 한계가 있었다.2) 특히 민족국가 

* 영남대학교 문효}인류학과 강사 ” 어l릭센따ksen 1993: 8)은 1960년대 충 ·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 새l에 총촉과 종 
촉성이라는 용어가 점차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2) 뱅크스$뻐ks 1996: 25-39)는 인류학적 연구대상의 변화가 부혹이리는 용어읍 종촉 
으로 대체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클라이드 마챙과 앵스타인， 코헨으로 대표되 
는 맨체스터 학파가 식민주의와 도시화， 백인과 원주민의 관계에 의혜 부혹이 혜쳐l 
되고 재결합되는 과청용 분석하기 위혜 종족이라는 깨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 
하고있다. 

유럽계 이주민의 유엄에 따은 ‘과이레뇨(Guaire뼈r의 타자화 l 구경모 5 



(nation)의 출현은 부족 간의 갈등과 경쟁을 증폭시켰고， 이로 인해 종족 

성에 기초한 연구가 주목 받게 된다. 주로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프리카 

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는 인종적 구분에 따른 갈동과 경쟁이 종족성 

을 드러내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히는데，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 

경험과 관련이 있다. 식민시기 라틴아메리카는 스페인의 흔혈 정책A로 

인해 원주민(native)인 인디오 종족이 거의 파괴되었고， 그나마 남은 인 

디오들은 다·수의 메스띠소와 끄리오요3)에 의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다. 라틴0빼리쩨서 인디와 권력이나 정권을 잡고 있는 경 

우는 거의 없으며， 이들은 계급적으로 아주 낮은 위치에 속해있다.4) 즉 

라틴아메리카의 종족성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사례처럼 국가권력을 

둘러싼 원주민 종족간의 갈등과 분쟁보다는 인디오와 메스띠소 혹은 흑 

인과 메스띠소 메스띠소와 백인 시어의 인종 갈등으로 표출된다. 

인종적 측면에 의한 종족성도 라틴아메리카 각 지역의 역사와 지리 

적 특성， 인구 구성에 따라 상이하게 드러난다.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의 

경우는 식민시기에 노예로 꿀려온 아프리카 흑인들의 인구비율이 상대 

적으로 다른 라틴아메리카 지역보다 높고 지리적으로 미국과 인접해 있 

는 관계로 흑인운동의 영향을 많이 밭}아 그들의 종족성과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Wade 1997; All때ar 2005; Ogb값 2(05). 이에 비해 

멕시코를 비롯흘}여 안데스 산팩을 끼고 있는 페루， 에콰도르， 칠레， 볼리 

비아는 인디오 인구비율이 다른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원주민 운동과 관련한 종족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원주민 

운동은 문화적 펀견과 계급 차별에 대항하는 것으로 소위 ‘문화적 시민 

3) 메스띠소(mes따0)는 스메인 정복자와 인디오ζ에 태어난 사람올 밀한다. 끄리요요 
(crioll이는 라틴。매1리?에서 했한 백인(특히 스페인계 정복재 이주민 λ1-<>1에서 

태어난자손올밀한다. 
4) 2α%년 세계에서 유래 없던 인디오 중신으로 정권을 잡은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 
통령은 특수한 사혜이다. 이는 국민투표라는 선거제도와 인다ε}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볼리비아의 인종적 특수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사례이지 모든 인디 
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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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R빼do 1994)을 획득하고자 송뜯 과정(G뻐denn뻐n 2003; 

Foerster y Vergara 2(03)에서 드러난다. 

리오 데 라 뿔라따 유역의 국가들5)의 경우는 인구구성에서 흑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인디오의 비율도 상당히 낮다. 그나마 존재하는 

인디오들도 정부 산하에 귀속되어 있어 계급 차별에 대항히는 원주민 

운동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무렵 유럽에서 이주해 온 백인들01 정착한 도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종족성이 두드러진다. 

2. 종족성과 ‘과이레뇨’ 

1) ‘과이레뇨 ’의 타자화 

한 집단의 종족성은 타 집단과 구별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통해 나타 

난다. 그것은 해당 집단의 외적인 특성과 타 집단이 느낄 수 없는 그들 

만의 내적 정체성에 의해 구조화 된다. 해당 집단의 외적인 특성은 언어， 

종교 음식， 의복과 같은 문화적 요소로 인해 그 경계가 드러나기도 하지 

만 주로 인종적， 체질적 차이에 의해서 드러난다{김광억 2005: 25-2이. 

이러한 예로서는 비서구지역의 이주 노동자， 라틴아메리카의 원주 

민 그리고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 후손을 팝을 수 있다. 이들 마이너리티 

집단은 주류 집단의 법적， 문화적 차별을 통해 그틀의 경계를 인식한다. 

즉， 타자화는 이러한 경계 짓기의 과정에서 표출되며， 두 집단이 처한 

역사와 사회 · 문화적 상햄 의해 구조화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따라괴어 사람들{j)에 의한 ‘과이레 

5) 랴오 데 라 뿔라lIJ{Rio de la P띠ata)는 아르헨티나와 우푸과이， 파라과이에 걸쳐 있 
는 강으로서， 여기서 그 유역의 국가들이라 합은 상기의 세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다 

6) 과이레뇨틀도 파라과이 사람이다. 그러나 이 글의 전개냉 괴이레뇨 이외의 따라과이 
사랍올 파라과이 사랍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후의 글에서 나오는 파라과이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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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끼의 타자화도 따라괴이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구성된 것이다. 과이 

레뇨는 비야리깨V버때ca)시에 사는 사람틀을 지칭하는 말로서 유럽 

계 백인틀。l 이주하기 전에는 대부분 메스띠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러나 19세기 말과 20세 초 유럽계 이주민의 유입으로 과이레뇨는 유럽 

계 사람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인식된다. 

과이레뇨에 대한 특별한 인식의 증거로서 파라과이 사람들은 과이 

레뇨에 관해 언급할 때 항상 곁들이는 두 가지 담론이 있다. 하나는 “과 

이레타 거꾸로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이레뇨들。l 피라괴이 

로부터 독립을 원헨}"는 것이다. 첫 번째 담론외 주요 내용은 과이레뇨 

들이 파라괴이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한다는 젓이다. 예를 들어 따라과 

이 사람들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괴이레뇨가 하는 행동에서 조금만 특 

이한 점을 발견하여도 “역시 과이레뇨는 거꾸로 하는구나”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나의 부인이 과이레뇨인데 방문을 열 때 당기지 않고 밀더 

라” 혹은 “괴이레뇨인 내 친구는 휴대전화를 허리띠의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차고 다니더라”하는 식이다. 

더욱 심한 경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례를 만들어 ‘유머시리즈’ 

처럼 유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과이레뇨는 싸움을 할 때 오른쪽 

팔의 옷을 걷은 뒤 왼팔로 상대방을 때린다”， “빵을 씹지 않고 그냥 넘 

긴 뒤 배를 때려 소화시킨다”， “신발 끈을 묶을 때， 높은 턱에 발을 올려 

둔 채 그렇지 않은 쪽의 신발 끈을 묶는다”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모든 소문은 하나 같이 과이레뇨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파라과-01 사람들은 괴이레뇨가 거꾸로 한다는 담론을 바탕으로 그것과 

일치하는 요소가 우연히 발견되면， 그것을 증거로 채택히여 끊임없이 

소문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괴어레뇨의 습관이나 문화적 요소와 관련 

뼈 그휠l 거꾸로 행동한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유돼는 이유는 무엇일깨 단순 

7)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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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문이라 치부하기에는 ‘유머시리즈’와 같은 말들이 상당히 인신공 

격적이며 일방적으로 비하하는 느낌이다. 

과어레뇨에 관한 두 번째 담론을 살펴보면 이러한 소문들이 우스갯 

소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라과이 사람들은 

과이레뇨가 파라과이로부터 독립을 시도했었고， 여전히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말한다. 예를 틀어 파라과이 사람들은 사적인 자리나 방송과 같 

은 공적인 자리에서 과이레뇨가 있으면 소개를 할 때 ‘괴이라 공회국 

(República del Guaira)’ 출신이라는 말을 주저하지 않고 쓴다. 즉， 피라 

괴이 사람들이 괴이레뇨를 규정짓는 두 가지 담론은 과이레뇨와 파라과 

이 사람들 사이에 인종적 요소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 갈등이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파라과이 사람들의 괴이레뇨에 대한 인식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나타난 정치적 사건에 의해 구조화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 

다. 특히， 전쟁과 이만 내전이라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과 갈등이 괴이레 

뇨에 어떻게 투영되어 타자빽는 결과로 나타났는지 햄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타자화 과정은 과이레뇨가 종족성을 7찌게 된 배경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자는 2004년 10월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As뻐ción)의 

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현지조사 하던 중 과이레뇨 

에 관한 담론을 듣고 그·탬 대한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그 이듬해부 

터 과이레뇨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2006년 5월에 과이레뇨들이 

살고 있는 비야리까를 처음 방문하였다. 본 연구자가 몇 차례 방문을 

통해 체류할 곳을 찾던 중 2α8년 12월 센뜨로 괴이레뇨(CeU1σo 

G따ireño)라는 괴이레뇨 향우회 모임에서 본 연궈l 관심을 가진 부부 

를 만나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들을 주요정보제공자로 삼고 매달 정기 

적으로 방문히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그 부부의 친구 집을 쇄받아 비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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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시쟁市휩과의 면담은 시청과 박물관11 소 

장된 아키어브를 지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지역의 언론매체에 여러 번 출연하면서 증언자를 확보하는 일 

이 수월해졌다. 특히 본 연구자가 외국인이었다는 점은 민감한 정치적 

새앤l 관해 조시활 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였다. 한 증언자는 “당신이 

어떤 정당에도 가입되지 않았고， 파라과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인터 

뷰에 응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 과이레뇨의 기원과 비야리까(Villarrica)시 개관 

원래 과이레뇨는 식민시기 파라과이 지빙에 속해 있던 과이라 지역 

의 사람들8)을 밀한다. 과이라 지역은 지금의 브라질 영토인 이과수 폭 

포에서 부터 상따울루 인근 지역까지를 포필한다. 과이라{G뼈ira)는 스 

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과라니족 

추장'(cacique)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식민시기 파라과이 지뺑l서 파견된 스페인 정복지들은 포르투갈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과이라 지역에 4개의 도시9)를 세웠다-(Cardozo 

1938). 비야리까는 1556년 과이라 지역에 서l운 시우닫 레일이 지리적으 

로 포르투갈 세력을 견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만든 도시로서 

1570년에 건설되었다. 그 이후 비야리까는 시우닫 레알의 인구를 흡수 

하여 과이라 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스페인 정복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이라 지역은 17세 

기 초 삐울리스타-(pauli앙a)라 불리는 포르투갈계 상피울루 시람탈n 의 

해 점령당했다. 뼈많리스티들이 침입한 목적은 상파울루 인근의 대농장 

8) 여기에는 스패인계 정복자， 메스띠소， 인디오할 모두 포함한다. 

9) 네 개의 도시는 시우닫 레알(Ciudad Rea1), 벼야리끼(ViUa며ca)‘ 산따 끄루스 데 라 

시에라，Santa αuz de 1a Sieua), 산따 혜 데 라 베라 끄루스(Santa Pé de la Vern 
αuz)가 었다. 이 4개의 도시들 중 비야리끼와 시우닫 레알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의 도시는 지역의 경계를 상기 위한 표식에 불과하였다(αase 1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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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릴 인디오 노동력올 구하기 위해서였다. 이 침입으로 비야리까 

의 주민들은 시우닫 레일어l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거의 

한 세기 통안 여섯 번이나 도시를 옮겼다. 이들 피난민은 L701년에야 

비로소 지금의 위치에 비야리까시를 건설하였다 여기서 과이레뇨는 이 

당시부터 비야리까에 살았던 시람들을 말한다. 

비야리까시는 괴이라 주의 주도로서 파라괴이의 수도 이순시옹에서 

동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247배이다. 지 

리적A로는 동쪽의 으브뜨루스(Yvytruzú) 산맥과 서쪽의 이따빼(ltape) 

산， 그리고 남쪽의 레만시또(Remancito)강 북쪽의 보보(Bobo)강 사이 

에 위치해 있다. 

비야리까의 인구는 총 55，200명에 남지는 27，028명이며， 여지는 

28， 172명이다. 비야리끼는 크게 도심지과 외곽지으로 나쥔다. 도심지의 

주민은 남자가 18，679명， 여자가 20，282명으로 총 38，96 1 명이다. 외곽 

지의 주민은 남자가 8，349명， 여자가 7，890명으로 총 16，239명이다.10) 

도심지는 8개 바라오@때i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동{폐과 

홉시하다. 외곽지는 32개 꼼빠니。t(com뼈피a)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의 리(里)와 비슷하다'. 8개 바리오에는 센뜨로(Cenσ이， 으바로뜨 

(Yv앙oty)， 뚜주띠미(I'uj빼ù)， 로마스 발렌띠나스μmas V;외e때nas)， 

에스따시온{Estación) ， 산따 리브라대Santa Librada), 산따 루시아 

(Santa Lusia), 산 미구옐(San Miguel)있다. 이 글에서 비야리까시αa 

Ciu없d de la V피빼ca)는 도심지의 8개 바리오를 밀한다. 

바리오는 다시 우리나라의 통{統과 유사한 꼬무니띠(comuniti)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시의 위계는 카톨릭의 위겨l와 일치한다. 꼬무 

니띠에는 예배딛1'(oratorio)이 있으며， 바리오에는 예배당 보다 큰 성당 

(iglesia)이 있다. 그리고 도씨 전체를 관징녕뜯 대성댄cat엉때)이 었다. 

대성당은 도시의 중심인 센뜨로에 었다. 

l이 2004년애 발간된 따라과이 인구용쩨챙 자료훌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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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뜨로에는 시청(m뼈cipalidad)과 주 정부{gobemació띠가 있다. 

시청은 1906년에 지금의 위치에 세워졌다. 주 정부는 L906년에 설립되 

었고 지금의 깨}λ}갱ul{Caazapá)주를 포함하고 있었다. 깨}λ}헤빠는 

1979년에 과이라주11)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밖에 센도로에는 시장과 

상점， 버스 터미널이 위치해 있다. 시장은 l시장과 2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두 시%에는 비야리까의 외곽지에서 온 사람들과 과이라 주의 디 

스뜨리또따strito)에서 옹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모인다. 버스터미 

널은 철도가 폐쇄된 후 비야리까와 다른 지역을 잇는 유일한 통로이다. 

여기에는 국내노선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잇는 노선도 있 

다. 

3. 유럽계 이주민의 유입애 따른 과이혜뇨의 채편 

유럽계 이주민들이 비야리째 정착한 계기는 1865년에 일어난 ‘큰 

전쟁’12) 때문이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외세의 간섭에서 지유흉지 못한 

정권이 틀어선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파라과이 정부는 외국인에 대 

해 호의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주한 숭전국 주민들과 

유럽계 이주민들은 파라과이의 정치·경제를 좌지우지하였다. 

지리적으로 비야리끼는 이러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다. 비야리 

까는 따라과이와 아르헨티나 철도 구간을 잇는 곳에 위치하여 유럽계 

11) 파라과이는 l잊)6년도애 현재와 강은 행갱구역올 쩨쟁하였다. 과이라주(DepartameDlo 
Guaira)는 이 당시에 확정된 것이다. 이 당시 괴이라 추의 연적온 1957k벼로 주도인 

비야랴까시와 우라나라의 군과 Fr사한 4개의 디스뜨리또φ잉trilO)만 포함되었다. 현 

재는 8개의 디스뜨리Ð~ 더 면엽되었고 주 연적은 3846뼈로 초기보다 약 두 배나 
커졌다. 

12) ‘큰 전쟁(Guerra Grande)’의 공식 명청은 삼국동맹전쟁(Guerra de la T꺼ple Ali뼈za) 

이다. 이 전쟁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가 연합한 삼국동맹국과 파라과이 사 
이에 일어난 것으로 1865년부터 5년간 벌어졌다- 파라과이 사람줍운 송리자 관점올 
대변하는 상국동앵전쟁보다 파라과이 역사애 미진 사회척 영향과 전쟁의 규모를 강 
죠하기 위해 ‘큰 전쟁’이라는 말율 주로 사용한다. 온 연구자도 파라과이 사람들의 
역사 인식을 반영하여 ‘큰 전쟁’이라는 용어를 샤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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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이 정착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초기 유럽계 이 

주민틀은 철도 건설을 위해 아르헨티나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주를 이루 

었다. 그 후 철도를 기반으로 한 ̂J<겁의 발달은 다양한 유럽계 사람들을 

비야리까로 꿀어들였다. 유럽계 이주민들은 앞선 기술과 자본을 비탕으 

로 비야리까의 정7.1 • 경제를 정악하였고 점차 괴이레뇨를 표상히는 집 

단으로 성장하였다. 

1) ‘콘 전쟁’과 유럽계 이주민의 유입 

승리를 확정 지은 심국동맹국들은 파라과이 정부 수립에 적극적으 

로 개입하였다. 씨렬로 리바로리{αrilo Rivarola)와 까를로스 로이사가 

(Carlos lρ껍ga)， 호세 베도재Jose Bedoya)는 삼국동맹국의 지지를 

받아 1869년에 과도정부를 수립하였다. 종전이 된 그 이듬해 삼국동맹 

국은 씨렬로 리바로리를 수반으로 한 정부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정부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각 도시의 행정체계를 뺑하'71 위해 수 

도인 아순시온에 현재의 시의회에 해딩하는 경제 • 행정 위원회(Junta 

Economico-A뼈뻐isσativa)를 설립하였다. 1871년부터는 6개 지방 거 

점 도시13)에 경제 · 행정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비야리까가 그 

여섯 도시에 포함되었다. 

정부와 각 지방의 행정조직틀은 흩어진 주민틀을 거점도시에 집중 

시키고 복구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엄청난 수의 전쟁 

사망자는 사회를 재건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전쟁 후 파라 

과이의 인구는 전쟁 이전 인구의 4분의 l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성인 

남자의 생존율은 매우 낮아 전체 생존자 수의 약 10분의 1 정도였다 

(Cbiavenato 1984).14) 즉， 인구의 대다수가 노동 생산력이 떨어지는 여 

13) 여기에 혜당되는 도시는 바야리깨V뼈rica)， 랍빼@뼈ré)， 엔까르나시옹 

띤nc때13ci아1)， 루께α싸q야:)， 폰셉시왼COllccpción)， 주띨Yuty)가 있다. 

14) 비야리까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쟁에 참여할 생인 남자가 부촉하자 당시 벼야리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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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국가 체계를 정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한 요인이었다. 이를 해결해l 위해 주민을 거점 도시로 

모으고 인구를 늘리는 것이 파라과이 정부의 주요과제였다. 

다음은 국회가 수요써야리끼를 포함한 지방 거점도시의 경제 · 

행정위원회에 보낸 지칭서 제l조와 제2조를 발춰]15)한 것i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잘 드러난다. 

Act 1 A todo los individuos nacionales y ex없njeros que soliciten 

terreno para edificar casas en 1∞ puebl∞， de la campaña del gobiemo 

cedera gratis 10$ terren∞ fIscales en la forrna que eslablece en la punle 

ley. 

(제l조 지방정부는 법률에 의거하여 각 마을어| 집올 짓기 위해 땅올 청구 

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한다.) 

ACI 2 Los lerreno de que trala articulo anlerior son 10$ comprendid∞ 

hasta setecient∞ cincuenta varas de radio medid∞ de la capilla de cada 

pueblo 뼈sta 10$ cuatro viento ca뼈ínales. 

(제2조 앞의 초뺑서 다룬 토지는 각 마을의 성당을 기준으로 사방(四方) 

750뻐}1이까지로 한정호봐.) 

내 · 외국인에게 통일한 조건ξ로 땅을 제공한 것은 전쟁￡로 피해 

받은 내국인의 거주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을 통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의 세부 조항을 살며보면 전쟁의 고통에서 

유일한 학교였던 페르민 로빼스(Fennin Lopez)의 선생님과 어린 학생틀이 전쟁에 
참여하여 모두 전사할 정도였다. 

15) 이 문서는 연구자가 비야리까 시청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것으로 국회가 1872년 5월 
28일 비야리까의 경제 • 행정 위원회에 보낸 것이다. 문서는 총 12초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초부터 11죠는 2초의 내용과 관련히여 도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칭이 기 
째되어었다. 그 내용은 장방형 도로의 넓이， 도로에 툴러싸인 주거지의 규모1 주거지 
내에 들어설 집의 입지와 규격 및 채질， 우물의 수와 위치가 상세히 나열되어 었다. 

마지막 항은 상기 내용을 춘수하라는 내용이다. 
l이 l뻐j{vara)는 0.425m이다. 따라서 750뻐}는 318.75m이다， 사방 750뻐}는 벼야리 

까시의 센도로 면적과 일치한다. 비야리까시의 중심인 센뜨로는 이 당시부터 모습을 
갖춰 냐칸 것이다 센뜨로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바리오들이 생겨나면서 지금의 비 

야리까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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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벗어난 대다수의 피라과이 사람들이 거금을 들여 위의 규정에 맞는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 

받아 상기의 거주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승전 

국 사람틀과 유럽계 이주민， 그리고 어느 정도 부를 지닌 파라과이 사람 

들이었다 

특히 전쟁 중 파라과이에 주둔하였던 승전국의 군인과 주민들 가운 

데 일부는 종전 후에도 상기의 정책에 의하여 파라과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착하였다. 이들은 토지를 무상으로 불하받거나 싼 값에 매입하 

여 농장을 일구었다. 한 사례로서 아르헨티나에서 옹 까를로스 까사도 

(Carlos Casado)의 가족은 차코(Chac이 지뺑] 750만 핵타르의 대지에 

께브라초(Quebracho) 1 7) 대농장을 세워 오늘날까지 막대한 이익을 취하 

고 있대Arel1뻐02005; 3잉. 이와 같은 대농장은 주로 승전국의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 분포하였으며， 여전히 그 후손들이 농장을 소유하고 있 

는경우가허다하다. 

전쟁이 끝난 뒤 아르헨티나의 꼬리엔떼쇠co떠entes)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라과이로 넘어왔다. 약 2，000명 정도의 꼬리엔떼스 λ범들이 파라과이의 미 

션(Misi6n) 지역에 정착하였다. 마션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가 나에게 말하기 

로는 꼬리엔떼스 출신들끼리 곧 축제를 열 것이라 했다 그는 “어림집아 

6，1αm명의 꼬리엔떼스 출신들 축제에 참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축 

제에서 송아지 30마리 잡아 。}사도(Asad이18)를 할 것이라고 어제 나에게 말 

했다. 

증언자 레이날도 알데러l떼(Re뼈do Alderete, 74세， 남) 

꼬리엔떼스(Corrientes)는 파라과이의 남쪽 국경과 맞닿은 지역이 

다. 다수의 꼬리엔떼스 사람들은 전쟁 후 아르헨티나와 지리적으로 가 

까운 미션지역에 이주하였다. 그 일부는 미션보다 북쪽에 위치한 끼아 

사패Caazapá)시와 비야리째l도 정착하였다. 

17) 께브라초는 염료휠 채취하는 냐무다. 
18) 아사도는 구운 요리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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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썩l를 증언한 레이날도 일데레떼(Reinaldo A1delete)는 비야 

리째l 정착한 대표적인 꼬리엔떼스 출신 중의 한명이다. 알데레떼 가 

문의 입향조는 레이날도의 중초부인 디에고(Diego 씨derete)이다. 디에 

고는 ‘큰 전쟁’이 막 끝난 1870년대 초반 비야리까에 정착하였다. 그는 

비야리까에서 통쪽으로 약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으브뜨르수(yvtyruzú) 

산 일대의 거의 모든 땅을 소유하였다. 증언자의 조부인 빼드로(pedro 

A1derete)는 대농장을 기반으로 상업에 종사하였으며， 오깜빡&때lpo) 

와 어i빼니;찌(Spe쩍피) 가문과 더불어 비야리까의 3대 거상을 이루었 

다. 이러한 부를 이어받은 레이날도는 비야리까의 경제발전위원회장을 

역입하였고， 그의 아들은 현재 비야리까 시징어다. 

이 무협 승전국 주민들 이외의 다수의 유럽계 이주민들도 비야리까 

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엔틀이었다. 이틀의 대부분 

은 장사와 교역을 위해 아르헨티나에 일정 기간 머물혔다가 파라과이에 

관한 정보를 듣고 이주하였다. 

지역유지들에 의해 결성된 친목초직인 뿔베니르 괴이레뇨(porvenir 

Guaireño) 19)의 창립구성원틀을 살펴보면， 이때 유럽계 이주민들이 비 

야리까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졌음을 알 수 있다. 뿔베니르 

괴이레뇨의 창립 구성원틀은 모두 스물 일곱 명으로 같은 성씨가 중복 

되는 사람을 제외하면 총 스물 두 개의 성씨로 추려낼 수 있다. 이 중에 

‘토착 성씨’는 열일곱 개이고 ‘유럽계 이주민 성씨’는 디섯 개이다. 다섯 

개 유럽계 성씨의 국적올 살펴보면 이탈리아계가 셋， 독일계가 하나， 

그리씌가 하나이다. 수치상으로 ‘토착 성씨’에 비해 ‘유럽계 이주민 

성씨’의 비율이 낮지만， ‘큰 전쟁’ 후 십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섯 성씨가 사교모임의 창립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자체가 벼야리까에 

서 이민자들의 위%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뿔베니르 과이레뇨의 초대 회징L이 독일계 이주민이라는 것도 이러한 정 

19) 홉에니르 과이레뇨는 따라과이에서 처옴으로 초직된 사교콜럽으로 1887년애 설립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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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을증명한다. 

유럽계 이주민들은 대자본을 바탕으로 각 업종과 사회 전반에서 선 

구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초대 회징엔 독일계 몰레르(Co삐e다 가문은 

비야리까에서 처음으로 서점을 열었다. 이탈리아계인 구지아리 

(Gug밍ari) 가문과 에스빼찌니(Spezzini) 가문은 대농장과 잡화점을 소 

유하였다. 빼띠로씨(pettirossi) 가문은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벼행시를 

배출하였다. 그리스계인 빠빠루깨Pap외uca) 가문은 아바노(habano)식 

의 담배 공장을 설립하였다. 

이 다섯 유럽계 가문들 중에 이탈리0써서 이주한 구지아리 

(Gug밍ari) 형제틀은 비야리끼를 대표하는 가문으로 성장한 경우이다. 

구지이리가 비야리까에서 대표적인 성씨가 된 것은 괴어레뇨로 표상되 

는 자유당"(partido Liberal)을 이끈 주역이기 때문이다. 

2) 철도 건설과 유럽계 이주민의 물결 

몇몇 유럽계 이주민들이 비야리까에서 기반을 확립할 무렵 빠라과 

리(paraguari)와 비야리까를 잇는 철도 공사가 추진되었다. 전쟁 후 파 

라과이는 브라질 정부로부터 철도 수리를 위해 2ααm달러를 차관하였 

다. 이것을 갚지 못한 파라과이 정부가 철도 운영권 매각을 시도하였는 

데， 그 매각 조건이 바로 빠라과리와 비야리까 구간의 철도 건설이었다. 

결국 정부는 1877년 3월 점령군으로 파라괴어에 정착한 대표적인 

자본가인 루이스 빠뜨리(L띠s Pa띠)가 경영하는 뜨라바소 빠뜨리 회사 

π'ravasso Pa띠 y Cia)에 철도 운영권을 매각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운 

영권을 사들인 후 10년이 지나도록 매각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 

다. 이에 정부는 1886년 3월 다시 철도 운영권 회수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다시 철도 공시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뜨리바소 

빠뜨리 회샌 그 의견을 수용뼈 28，1α뼈운드를 투자뼈 착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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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뜨리바소 빠뜨리 회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 이듬해 

영국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철도 운영권 매각을 시도하였다. 컨소시엄의 

대표인 길레르모 스튜어트(Guillenno Stewart)는 파라과이 철도 협회 

(Ferrocarril Central del Paraguay)를 창설하였고 1889년 2월 철도 운 

영권을 매입하였다. 이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이 경제를 좌지우지하 

고 있던 영국은 파라과이의 철도 노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남아메리차 내륙의 자원을 획득할 근거지를 확실하게 마련하였다. 

이 무렵 빠라과리와 비야리까의 철도 노선이 완공되었고， 1889년 

12월 처음으로 철도가 운행되었다. 철도 공λ까 끝난 후 많은 외국인 

노동지들이 비야리까애 정착하였다. 이탈리아계 사람으로 철도 공사에 

참여한 빼드로 보지노(Pedro Bog힘no)의 아들인 루이스 보지노(Luis 

Bo짧no)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뻐봐과리와 비야리 

까 철도노선 공사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아버지는 이탈리아 사랍으로 당시에 이탈리아는 너무 가난했다고 한 

다. 1880년대에 아버지가 너무 가핸{서 파라과이에 왔다. 여기서(비야리깨 

철도 공사를 했다 .. 70년대 전쟁 끝나고 파라과이에 남자가 없어 영국회사에서 

외국인 노통자를 많이 데려왔다. 당시에는 ‘나무 몽둥이’융 사용히여 철도를 

놓았다. 그때 아르헨티나에 온 이탈리아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다시 이탈리아 

로 가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 많은 이탈리아의 젊은이들이 철도 공사를 했다. 

증언자 루이스 보지노α비s Boggino. 82세， 남) 

루이스에 따르면 200-300명가량의 철도 관련 외국인 노동자가 빠 

라과리와 비야리까 철도 노선 건설에 투입되었다고 한다. 소수의 영국 

계와 독일계 사람을 제외하면 철도 관련 외국인 노동지들의 대다수는 

루이스의 아버지와 같은 이탈리0쩨 λ}람들이었다. 이들 중 몇 명이 비 

야리까에 정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의 

명단을 통해 그 수를 추측할 수 있다. 비야리까에서 철물점올 운영하고 

있는 베르톨로田ert이0)씨의 어머니가 1987년에 직접 조사한 19세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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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비야리까에 정착한 이탈리아계 이주민 명단에 의하면 총 53개의 성 

씨가 있었다.20) 여기에 연구자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다른 성씨 

를 합하면 이탈리아계 이주민의 성씨가 약 70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명단이 철도공λ까 시작된 후 약 100년이 지나서 좌}되었다 

는 점에서 더 많은 수의 이탈리아계 사람들이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다른 도시나 아르헨티나， 이탈리아로 떠난 사람들의 수까지 포 

함한다면 더 많을 것이다. 

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정착한 것은 비야리까 

가 철도 건설의 마지막 공사지였고， 이미 몇몇의 이탈리아인들과 유럽 

계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잡고 있어 정착어l 유리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혈혈단신으로 온 경우가 많아 비야리까 여자들과의 혼인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머무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는 루이스 보지노의 

아벼지인 빼드로 보지노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외롭다고 그의 친구인 후안(Iuan)에게 처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 

하자 아버지의 친구가 소개시켜줄 사촌 여동쟁이 었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친 

구는 이따빼(ltape)에 있는 성당으로 아버지를 데려가 그의 사촌올 보여췄고， 

아버지가 그 처녀를 마옴에 들어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곧장 처녀의 어머니인 

바르바래Barbara)에게 가서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러 

자 외조모(바르바라)는 그녀의 어머니인 세비·스띠아내Sevastiana)와 상의해 

야 한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외조모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한 청년(루이스의 

아버지)이 나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세바스띠아나가 

청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고， 만난 뒤 그 청년이 괜찮아 보인다고 외조 

모에게 이야기를 했다. 세바스띠아나가 외초모에게 말하기를 “이 청년은 일을 

하고 있어 양식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며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한 

다. 왜냐하면 그 때는 전쟁이 막 끝난 상태여서 남아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 

이다. 모두들 굶주리고 있어 양식이 중요하였다. 그래서 세바스띠아나는 아버 

지와 어머니의 결혼을 허락했다. 그 당시 어머니는 아주 어려서 아버지와 20 

살이상차이가났다. 

증언자 루이스 보지노 α비s Boggino, 82세， 남j 

20) 에르홀로의 어머니는 이탈리아계로서 비야리까에 사는 이탈리아계 이주민 후손틀의 
모임올 만틀기 위해 명단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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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직후에 남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계 철도 노동지들은 지역 

사람탬게 상햄 매력 있는 신랑감써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들 

이 유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비야리까 주민훨l 있어 그들은 

교OJ-을 가진 시랑들이며 선진 문물을 체득한 ‘앞선 시람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체질적 측면에서 하얀 피부와 푸른 눈을 가진 유럽계 백인과의 

혼인은 메스띠소인 ‘토착 과이레뇨'21)들에 있어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 

러한 점에서 증언자의 아버지가 재혼임에도 불구하고 나어7t 2앨이나 

적은 루피나 두아르떠!(R뼈na Duarte)와 별 무리 없이 결흔을 하였다. 

철도가 개통되면서 비야리까는 꽤괴이와 아르헨티나를 잇은 교통 

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에 디햄} 국적의 이민X털어 물밀듯이 몰려왔다. 

비야리까는 파라과이에서 생산되는 수출품들이 집결하는 곳으로 그 품 

목은 목재와 빼띠 그라인(petit grain), 아바뇌habano)식 담배， 제르바 

(yerba)가 있었다.22) 철도를 통한 교역의 증가로 비야리까 시청앞의 시 

장 주변은 각종 상점과 호텔로 가득 왔으며， 철도역 근처에는 설탕과 

포도주， 국수， 빵; 비누공장 퉁이 들어섰다. 이와 같은 교역의 중심에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를 거처 이주한 유럽계 이민자들이 있었다. 비야 

리까의 향토사학자인 프랑꼬(Franco 1984; 2003)는 철도가 건설된 이 

후 비야리까에 정착한 유럽계 이주민의 성씨가 총 2287fl23)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프랑꼬가 쓴 책에서 발견되지 않는 성씨가 본 연구자의 

조사과정에서 상당수 발견된 것을 보아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유럽계 성씨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유럽계 이주민의 대부분은 남성 혼자 왔으며， 부 

부가 같이 온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간혹 남자 형제 중 한 명이 먼저 

21) 여기서 ‘토착 과이레뇨’는 ‘큰 전쟁’ 이전， 즉 유럽계 이주민이 비야라끼에 쟁착'6t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밀한다 그들의 대부분은 인종적으로 메스띠소에 속한다. 

22) 빼띠 그라인은 오렌지와 감률류 나무 엎에서 추출한 에센스로 향수의 원료로 쓰인 
다. 아바노식 담배는 굵은 담배로 혼히 시가라 부르는 쿠바식 담배를 말한다. 제르바 

는 마시는 차 잎을 말한다 
23) 유럽계 이주민들의 국적은 이탈리。h 독일계(유대인， 오스트리。h 헝가리)， 스페인， 프 

랑스 영국， 구유고연방， 그리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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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해 현지에 적응한 후 그들의 형제를 초대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다. 

이틀은 ‘토착 과이레뇨’와의 혼인을 통해 비야리까에서 중심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보지노의 사례처럼 유럽계 백인남성은 체질적， 경제적 측 

면에서 ‘토착 과이레뇨’들이 선호히는 신량감이었다. 특히 철도 개통 

후 이주한 유럽계 백인들은 의샤 건축깨 식물학자 등 전문직 종사자나 

심빙한 자본을 가진 %엔들의 경우는 ‘토착 과이레뇨’들 중 유명한 가문 

들과 혼맥을 맺었다. ‘토착 과이레뇨’들은 유럽계 이주민과의 결합으로 

체질적， 관념적인 측면에서 유럽인의 후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파라과이 사람들로부터 과이레뇨가 특별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미 유럽계 이주민의 후손들 

이 3세대까지 내려왔지만 그들윤 여전히 유럽계 성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성씨가 이탈리아계인 

지， 독일계인지， 다른 유럽계인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일례로 파라과이에서는 성명(姓名)이 

두 개의 이름과 두 개의 성，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자신을 소개할 때면 성명이 너무 길어 첫 번째 이름과 아버지의 

성을 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이 유럽계가 아니고 

어머니의 성이 유럽계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으로 자신을 쇼캐한다. 

4.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과이레뇨의 타자화 

비야리까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던 과이레뇨는 유럽계 이주민들의 

유입에 따라 파라과。l 사람탬 의해 점차 특별한 사람들로 비춰졌다. 

대디수의 국민이 메스띠소인 파라과이에서 괴이레뇨는 이국적인 집단 

이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그 결과 비야리까는 ‘외국인 도시’로 불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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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1만 괴이레봐 특수한 집단으로 인식된 것은 인종적 요인에 의 

해서만은 아니다. ‘큰 전쟁’ 이후 비야리까에서는 집권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주의 사상!24)을 바탕으로 한 정치조직이 구성되었고 이 시기에 

정착한 유럽계 이민자들이 자유주의를 지지하면서 과이레뇨는 자유주 

의를 표쟁}는 사람틀얘는 인식이 겹쳐지게 되었다. 이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피라과이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자유주의 정치 세력에 의해 일어난 

두 번의 무장 투쟁이다. 그 하나가 1947년에 일어난 ‘내전(Guerra 

αvil)’이고 다른 하나가 1959년에 발생한 ‘5월 14일 운동α‘ovimiento 

del 14 de May이’이라 불리는 게릴라 전이다. 이 두 사건을 주도한 정 

치세력의 중심에 과이레뇨가 있었고， 이것은 파라과이 사람들이 과이레 

뇨가 특수한 지역집단이라는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 원인이 되었 

다. 

1 ) ‘외국인 도시’와 ‘자유딩 도시 ’ 

‘큰 전쟁’ 이후 파라과이는 두 개의 정치 집단으로 나쥔다. 그 하나 

는 스페인으로부터 피라과이가 독립한 후 계속 집권하고 있던 세력이며， 

다른 하나는 그 집권세력에 대항하는 집단이다. 후자는 프랑스 혁명 이 

후 유럽에서 불고 있던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결성되었다. 의회정 

치가 시작되기 전인 1871년 비야리끼에서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세력 

들이 끄룹 뽀뿔렬~aub Pop버ar)이라는 정치조직을 결성하였다(Meaurio 

1942; Del Valle 1954). 이 조직이 성;함뼈 1887년 2월 피라과이 최초 

의 정당인 자유당"(partido Li밟떠)이 되었다. 같은 해 7월 집권세력들은 

24) 여기서 자유주의는 유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봉건제에 반대하는 신흥 부르주아의 정 
치적 이해를 관철시기 위한 사상올 말한다. 파라과이애서는 ‘큰 전쟁‘ 후인 18701컨 
경에 본격적a로 나타났다. 자유주의 세력들은 따라과이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약 60년간 지속된 독재 체제에 반감올 가진 사람플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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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당을 견제하기 위해 홍당(paπido Colorado)을 조직하였다. 

첫 의회 선거가 열린 비야리끼에서 두 정당간의 유혈사태가 발생하 

였고 이로 인해 두 정치집단칸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유 

럽계 이주민들이 자유당을 지지한 것은 그 당시에 거세게 일고 있던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계 이주민 

들의 입지를 강행}는 데 있어 자유당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메 

스띠소 중심의 홍당보다 그들의 권리를 대변히는 데 있어 적합했기 때 

문이다. 

l앵년 자유당이 기존의 집권 세력인 홍당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으 

면서 과이레뇨의 지유주의적인 정치적 성향은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특 

히 철도가 개통되면서 비야리까가 상업의 중심지로 떠오르자 본격적으 

로 유럽계 이민지들이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유럽계 이민자들과 자유 

당은 더욱 밀착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비야리까가 ‘외국인 

도시’와 ‘자유당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진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에 자유당의 반대세력인 홍딩이 비야리쩨서 정치 세력을 키우기 위해 

벨가레호 기촉을 보내는데， 그 후손인 아우로라 멜가·레호(A따ora 

Melgarej이의 중언은 그 당시 비야리까에 대한 파라과이 사람들의 인식 

을잘보여준다. 

연구자: 여기에(비야리깨 외국인들이 많았는가? 

증언자 철도가 건설된 후로 아추 번성하여 바야리까룹 ‘피르마 데 엑스뜨 

란혜라(finna de Ja extranjera)’이라 불혔다. 

연구자f 왜 여기가 ‘피르마 데 엑스뜨란혜라’로 불혔나? 

중언자 여기가 ‘피르마 데 액스뜨란혜라’이라 불혔던 것은 다른 냐랴에서 

온 외국인들이 여기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민지들이 많았는데 대 

부분이 이탈리아인이었다. 그리고 프랑스인과 독일인， 아랍인도 있었다. 

증언자 아우로라 벨7r레획A따ora Melg뼈0， 8써， 여) 

‘피르마 데 엑스뜨라헤라’25)는 외국인이 아니면 비야리까에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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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것을 파라괴이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파라과 

이 시람들이 비야리까에 사는 시람을 인종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집단으 

로 범주화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화가 인종적 측 

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과 연결되어있다는 데 주목할 펼요가 었다. 

상기 증언자 가족이 비야리까로 이주한 과정은 괴이레뇨가 정치적 

으로도 특수한 집단으로 세력화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녀의 아 

버지와 가족들은 비야리까에서 서쪽으로 180km 떨어진 끄끄오 

(Quyquyhó) 강 인면1 0씨엔다(bacien없)26)를 운영하면서 살았다. 자 

유당이 정권을 잡은 후 홍당 세력이 탄압을 당하던 과정에서 증언자의 

할아버지가 죽자 그녀의 아버지와 두 명의 삼촌들은 베르나르디노 까발 

레로(Bemar벼no Caballero )27)가 살고 있는 수도 아순시온(Asuncíon) 

으로 피신했다. 중언자의 아버지와 삼촌들은 고향을 떠나 베르나르디노 

의 집에 머문 뒤 중언자의 띠아，tia)28)가 살고 있는 비야리까에 잠입한 

다. 증언자의 띠아는 두 정치집단의 대립이 없었던 ‘큰 전쟁’이전에 시 

집 온 시람들로， 홍당 세력이 비야리쩨 들어..2..71 힘든 상황il서 띠아 

의 집은 증언자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머물기에 적절한 곳이었다. 증언 

자의 아버지와 삼촌들이 홍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과정은 자유당 세력이 

비야리끼에서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짐작케 한다. 

연구자 언제 당신의 아버지가 여기에(비야리까) 왔는가? 

중언자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1904년 이후에 여기에 왔다. 

25) 우리말로 바꾸자연 ’외국인의 서명‘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26) 아시엔다는 스혜인 식민시기에 나타난 것A로 보통 대놓장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27) 베르나르디노 끼발례로(Bemar빼10 Cab어lero)는 ‘큰 전쟁’ 당시 파라과이의 통치자였 

던 마리스깔 로뼈스(Ma파CaJ Lopez)의 최측근으로서 전쟁이 블난 후 홍당올 셜립한 

인물이다. 베르나르다노 역시 충언자 가촉이 거주한 끄끄오 강 유역이 고향으로 그 

의 어머니가 멜7뻐l효 가문 출신이다 까발레로 기문과 멜7뻐l효 가문은 외척 간으 

로 모두 홍당 세력 중심이다. 

28) 띠애tia)는 영어의 aunt와 같은 개념이다. 중언X까 말하는 띠아는 설제 그녀의 띠아 

가 아나라 까발러|로 어머나쪽의 사람틀을 말한다. 파라과이에서는 자신의 이모냐 고 
모가 아니더라도 냐아가 많은 연 친척이나 친한 이웃도 띠아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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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 당시 자유당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자유당을 지지하는 사림이 

비야리까에 많지 않았나? 

충언자 그렇다. 완전하게 자유딩에 잡고 있었다. 흥당를 지지하연서 여기 

에 옹 λ}람은 삼환} 나의 아버지가 처음어었다. 그흙 홍당의 생쏠 퍼뜨 

렸다 

연구자 그 당시 자유당이 비야리까를 장악하고 있어서 그활| 여기에 오 

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나? 

중언샤 어떻게 겁을 먹지 않았겠는가 (홍당의 지지자를 모으기 위해서) 

그들은 몰래 아추 초심스럽게 일했다. 

연구'7.r. 당신의 띠아(tia)가 그들올 여기에 살도록 초대했나? 

종언자 아니다. 장군 까발레로가 나의 띠。뻐a)들과 연락혜서 나의 아버지 

와 삼촌을 여기에 정착하게 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까발레로가 정치인이었 

고 여기에서 정치를 항려 했으나 홍당을 지지하는 사립이 아무도 없었고 그래 

서 나의 아버지와 삼촌들융 여기에 보낸 것 같다. 

연구자 여기는 모두 지유당 지지자들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 

에 옹 것을 보면 정말 용감했던 것 같다. 

증언자 아벼지가 나에게 햄기를 첫 해에 일 할 때는 도시(비야리깨에서 

하지 않고 인근의 시골에서 일했다고 했다. 그나마 자유당의 기운이 덜 느껴 

지는 곳에서 일했다고 했다. 그래서 첫 해에 홍당 지지자 600명용 모았다고 

냐에게 이야기 했었다. 

연구자 그게 정확하거l 언제쯤인가? 

종언7.\-: 1910년에서 1912년 사이인 것으로 기억한다. 

증언자: 이‘우로라 멜가레호(Aurora Melgar텅0， 84세， 여) 

중언자의 아버지가 비야리까시가 아닌 인근 시골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는 것은 비야리까시가 이미 자유당 지지지들로 기득 쳤음을 보여준 

다. 증언자에 따르면， 비야리까 시내에 있는 사람들 중 홍당 지지자는 

그녀의 아버지와 삼촌， 미겔 차세(Miguel Ch않)， 앙헬 에스삐놀라 

(뻐gel Espinol떠， 안또니오 산체쇠Anto피o Sanche지뿐이었다고 한다. 

2) 두 차례의 무장 투쟁과 과이레뇨의 타자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야리끼에서 유럽계 이주민이 주요한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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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등장합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자유탕의 본거지라는 인식이 생겨나 

면서 과이레뇨는 점차 특수한 집단으로 비쳐졌다. 이러한 인식이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파라과이 사람들에게까지 번진 결정적인 계 

기는 자유당 주도로 이뤄진 두 차례의 무장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차례의 무장투쟁은 피라괴이 사람들로 하여금 ‘괴이레뇨는 항상 거 

꾸로 한다’는 생각을 념어 ‘괴이레뇨들은 따라과이로부터 독립하려 한 

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즉 파라과이 사람들이 과이레뇨를 특수한 

집단으로 타자화한 배경에는 연이은 무장 투쟁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두 차례의 무장 투쟁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유딩-0] 주도한 ‘내전 

(Guerra 디vil)’과 ‘5월 14일 운동(Movinùento 14 de Mayo)’을 말한 

다. ‘내전’은 1947년에 일어났으며， ‘5월 14일 운동’은 1959년 12월에 

시작송}여 이듬해에 끝났다. 두 차례의 무장 투쟁은 세계 제 2차 대전이 

끝난 뒤 나타난 냉전이라는 시대적 분위기 하에서 일어났다. 당시 라틴 

아메리카에는 사회주의 사상을 앞세운 무장투쟁이나 게릴라전이 빈번 

히 발생하였다. 체 게바라의 무장투쟁과 쿠바 혁명은 바로 이러한 때에 

나타났다. 

라틴아페리카에 번지고 있는 좌파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소위 민주 

주의 진영의 ‘대부’로 자처했던 미국은 각 국기에 친미 정권올 세우는 

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내전’이었다 ‘내전’은 

지유당의 지지 δ}에 당선되었던 이히니오 모리니고떠i밍피o morinigo) 

대통령이 1947년 친미적인 성향의 홍당을 지지하면서 발생했다. 홍딩이 

정권을 장4악하자 자유당과 좌패9)가 연합하여 일으킨 것이 바로 ‘내전’ 

이대Alcibides 2(07). 

1947년 3월 ‘내전’의 시작과 동시에 자유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투 

쟁집단-30)이 비야리까에서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A브뜨르수 

2잉 당시의 따라과이의 좌파는 사회주의릅 지향하는 에르레리스타{febrerisra)와 공산주의 
를 지향히는 보뮤니스Ej{∞munisra)라는 두 개의 정치집단이 있었다. 

30) 몬또네로(Monton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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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butyruzú)산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17세 나이에 무장 투쟁에 참가했 

던 빼드로 보지노(P뼈'0 Boggin이에 따르면， 약 700명의 과이레뇨들이 

A브뜨르수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비야리까 시에 었던 정부군과 전면적 

인 무력충돌은 없었지만 ‘내전’이 끝난 8월까지 대치했었다고 한다. 

정부군과 무장투쟁집단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비야리까시에서는 

‘쁘난디(Pynandi)’ 31)라 불리는 홍당 지지자들로 구성된 민병대에 의해 

자유당과 화파 지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기촉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 

다. 쁘난디는 반대편 지지자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약탈과 강간， 

살인을 일없t다 비야리까 시내에 거주하던 시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로운 유럽계 이주민들과 그들의 후손들로서 이들의 대다수가 자유당 지 

지지이거나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일부 홍당의 지지 

자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집들이 공격 대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시민전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무장투챙에 관여했던 

‘과이레뇨’들은 홍당세력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비야리까를 떠나 아르 

헨티나로 건너갔다. 많은 ‘과이레뇨’들은 이 시기부터 비야리까가 쇠퇴 

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하였다. 자유당과 좌파 연협이 ‘내전’에서 패했으 

나 그들의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이 시기는 쿠바 혁명을 앞 

두고 라틴아메리카의 화따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때로 파라과 

이 좌파 세력의 중심지32)였던 비야리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음 

의증언을통해알수있다. 

증언자: 여기(주정부) 옆길에 아르헨티나인이 운영하는 철공소가 있었다. 

내가 거기에 놀러 가서 아르헨티나 청년 한 명을 우연히 만났다. 그 이후로 

31) 쁘난다는 파라과이의 원주민 언어인 과라니어로 맨발을 의마한다. 팔로라도 지지자 

틀이 뾰난다라 볼린 것은 벼야리까 인근 촌락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로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자유당 지지자와 사회주의 지지자 공산주 

의 지지자들응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랍들로 비야리까 시내에 거주하였다. 

32) 자유당이 사상적인 측연에서 좌따계열이라 보긴 힘들지만 좌따와의 연합올 주도하여 
친미세력을 표상히는 홍당에 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척 상혐서는 확 
따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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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갈 때 마다 만나서 이야기 했다 나중에 다시 갔는데 없어서 딴 콧으로 

가버린 줄 알3따. 어느날 까로베니(caroveni: 비야리까 시내에서 서쪽￡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있는 우리집에 가니 그 청년이 의자에 앉아서 나의 잡지를 

읽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길 “루빡중언재 이제 도시(벼야랴까 시내)가 지겹다”고 하연서 나의 

집에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냐고 했다. 그래서 좋다고 했다. 

연구자: 당신은 그를 제대로 알지 못했나? 

중언자: 난 잘 몰랐다. 아르헨티나인이 운영하는 철공소에서만 잠쪼썩 만나 

이야기했올 뿐이다. 내가 그에게 이름올 물었올 때， 그가 밀하길 “나의 램은 

빼드로 까스뜨로 빠소 오소르노 산따 마리애P어ro Castro Paso Osomo 

Santa Maria)이다”라고 했다. 

연구자: 진짜 그의 이름인가? 

증언자 아니다. 자기 이름올 법히기 싫어 그냥 만든 이름이다. 그는 신분 

증도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그는 옷만 7씨고 있었다. 멋진 따램의 슈트 상 

의와 셔츠， 상 • 하의 속웃， 구두만 있었다. 저녁에는 벌거벗고 옷을 빨았다. 

그때는 나의 부인이 있었다. 우리가 ‘내전’이 꿀나고 여기로(비야리깨 다시 

왔을 때다. 거기서(아르헨티내 가져옹 약이 있었다. 그는 우리가 가져옹 약올 

이웃사람틀을 치료하는 데 모두 사용했다. 그러면 치료받은 사람들이 음식을 

그에게 주었다. 이웃이 그를 무척 좋아했다 그 후에 나랑 그와 0.5헥타르의 

땅에서 바나니를 겉이 심었다. 나의 동쟁이 우려 집에서 5km 떨어진 곳에 바 

나니를 카우고 있었다. 그 청년과 소탈구지를 타고 바나나 나무를 가지러 나 

의 동생집에 갔다. 우리가 바나나를 심을 때 그가 니에게 햄기를 원래는 농 

업을 공부했는데 냐중에 아버지가 의학을 하길 원해서 의학을 공부했다고 했 

다. 그는 자전거만 타고 아르헨티나 칠레， 여러 지역을 돌면서 파라과이에 왔 

다고 했다. (중혜 그 후에 갑자기 .::::Dr λ}라졌다. 밝스와 레닌에 관해 메모한 
것을 아주 많이 남겨두고 떠녔다. 그것들은 위험했기 때문에 모두 태웠다. 그 

시대에는 매우 위험했다. 

중언자: 루이스 보지노(L띠s Boggino, 82세， 남) 

중언지는 사회주의자로 무장 투쟁에 직접 침여하지 않았지만 가족 

들이 ‘쁘난디’의 공격을 받아 아르헨티나로 2년 동안 떠나있었다. 증언 

자 뿐만 아니라 ‘내전’이 끝나고 아르헨티나로 피했던 일부 괴이레뇨가 

다시 비야리까로 돌이왔다. 그러나 이 무렵 홍당과 자유당 진영 λ에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위의 증언33)을 보면 ‘내전’에 참가했던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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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세력01 아르핸나에 머물고 있는 상햄서 아르헨티나의 좌따세 

력과 과이레뇨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홍당과 자유당의 정치 대립이 당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상황과 긴밀 

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54년 홍당의 에스트로스넬(Strosslli헤이 독재 체제를 완성하 

면서 두 당의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된다. 쿠바혁명이 끝날 무렵 홍당의 

독제 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시민전쟁에 참여했던 자유당과 좌따세력들 

이 아르헨티나에서 다시 무장 투쟁을 계획하였는데， 그것이 1959년에 

전개된 ‘5월 14일 운통’이다. ‘5월 14일 운동’이 전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혁명을 지원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여전히 비야리까에 충분히 있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훤 아르뺀나를 넘어 점령해야 할 첫 

번째 목적지가 비야리째 있는 제2군단어었71 때문。l다. 사회주의 계 

일인 페브레리스타 당원이었던 떼르모 베라 OJ-i!탠πelmo Vera 

Arago띠의 증언에 따르면， 자유당과 좌파세력이 ‘내전’에서 패해 홍당 

의 독재체체가 완성되었얽l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당 지지자들이 비 

야리까 많이 님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내전’이 끝난 후에도 자유당 세력이 계속 종재 했었나? 

중언자: 고둥학교 l학년 때 ‘내전’이 묻나고 홍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때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수도 아순시온과 비야리까에만 있었다. 그 때 

고등학교에 선거가 있어 정치 성향을 ￡사하는데 500명의 학생 중 자유당 지 

지자가 400명이고 사회주의 지지자가 50명， 홍당 지지자가 30명， 공산주의 

지지자가 20명 있었다. 

연구자 그 때가 언제였는가? 

증언자 56년(1956년)이었다. 

증언자: 떼르모 베라 아라곤(Telmo Vera Aragon, 67세， 냥) 

33) 흥미로운 사실은 충언자가 그 청년올 체게바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연 쿠 
바 혁명 후 볼리벼아 라디오에서 나온 체게바라의 목소리가 그 청년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가 라디오를 통해 파라과이의 절친한 친구를 보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자신이 놀랐다고 한다. 더구나 동네 사람들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청년의 목소 
리흘 듣고 과라니어(파라과이의 원주민 언어)로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돌아다녔던 
그 사립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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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운동’은 ‘내전’과 달리 무장투쟁 방식이 이주 조직적이었 

다. 아르헨티나 정부와 쿠바 등 라틴아메리카의 화파세력들어 직 · 간접 

적으로 이들을 지원하였고， 그 조직에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사랍들 

도 다수 포합되었다대{A암re’e레e 

그러나 ‘5월 14일 운동’은 전투를 위해 게릴라 군이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간의 국경을 넘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따라괴이 군에 발각 

되어 공격을 딩하였다. 게릴라 전의 계획이 탄로나면서 제대로 싸워보 

지도 못하고 큰 타격을 받은 생존자들은 전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목적지인 비야리까로 향하였다. 그러나 비야리까로 향히는 도혐l 

거의 몰살 당하고 소수의 생존자 역시 a브뜨루스 산과 비야리까 인근 

에서 체포되거나 처형당하였다. 

‘내전’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군과 경찰은 ‘5월 14일 운동’을 지원한 

세력들인 자유당 지지자틀과 좌파세력을 색뜰하기 시작했다. ‘5월 14일 

운동’의 연락책이었던 떼르모 베라 아라곤(Telmo Vera Aragon)에 따 

르면 비야리끼에 게릴라 군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이 있었다고 한다. 그 

조직원의 한 명인 라몬 마이다나{Ramon M외없na)는 게릴라 군을 지원 

한 혐의로 체포되어 으브뜨루스산 인근의 골방 같은 임시 감왜서 40 

여 명의 혐의자와 함께 고문을 받잊법고 한다. 라몬은 그의 친한 친구가 

홍당의 당원이어서 운이 좋게 풀려났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처 

형당하였다고 한다. 뿔베니 과이레뇨의 회장을 비롯하여 지유당과 관련 

있었던 수많은 과어레뇨가 죽었다고 한다. 

‘5월 14일 운동’을 계기로 비야리끼는 냉전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좌파세력지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피라과이 사람흙l게 괴이 

레뇨는 국가를 전복하려는 불순 집단， 소위 ‘빨갱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 시민전쟁 후 현재까l 홍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뺑l 

서 자유당을 표상하는 ‘과이레뇨’는 국가적 차원에서 항상 경계대생l 

되어왔다. 비야리까가 파라과이 제2의 도시에서 추락한 것도 국가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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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소외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언론에서도 잘 나타 

난다. 1995년 남미의 시장경제공동체인 메르꼬수르34)가 결성될 당시 

신문과 방송에서 비야리까가 파라괴이와 별개로 가입해야 한다는 만명 

이 공공연히 유포된 것은 괴이레뇨의 타자화가 정치적 측면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재도 그것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5. 곁혼 

이 글은 유럽계 이주민의 유입과 두 번의 무장투쟁이리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드러난 과이레뇨의 타자화 과정을 살며 본 것으로， 궁극적 

으로는 과이레뇨의 종족성이 형성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타자화가 해당집단의 종족성을 분석하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해당집단의 종족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었다. 왜냐하면 종 

족성은 해당집단과 타 집단칸의 관계에 의해 규정됨과 동시에 해당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내재하는 동질감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과이레뇨의 종족성은 그들 스스로가 어떤 집단 정체성올 공유하 

고 있느냐를 밝힘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어레뇨가 그 

들의 담론에 관해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기를 살펴봐 

야할 것이다. 과이레뇨는 따라괴어 사람틀이 그흙l 관한 담론을 얘기 

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는다. 특히 그들은 두 번의 무장투쟁이나 정치적 

으로 민감한 λ안앤l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린다. 왜냐하면 과이레뇨 

는 지유당이 정권을 잃은 1947년부터 현재까지 반대편 정치적 세력으 

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이레뇨는 자신들의 정치적 색채를 지우기 위해 그들과 관 

련된 담론을 재해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 

34) 때르보수락Mercado Comun del S따)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따라과이 
둥 남미 4개국이 자유우역과 관세용맹융 목표로 지난 1995년 I월 l일 성립한 경쩨 
공용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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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재해석의 내용은 과이레뇨에 대한 두 종류의 담 

론이 근 · 현대사의 산물이 아니고 스페인 식민시기 때부터 내려·온 것이 

라는 것이다. 이것은 독립적이고 반국가적이라는 이미지로 고착된 과이 

레뇨에 관한 외부의 시선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 

과이레뇨는 부정적 이미지를 닙}꾸기 위해 끊임없이 그출l 재해석 

한 식민시기 역사를 지역의 신문과 빙송， 책 발간을 통해 유포하고 있다 

모든 과이레뇨는 그 내용을 믿으며 그 사실에 대해 지긍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식민시기의 역시를 동원뼈 과이레뇨가 그들의 정체성을 

창출하고 공유， 유포하는 과정은 과이레뇨의 타자화와 연계하여 그들의 

종족성올 분석하기 위한 향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논문투고일(2008년 4월 15일). 논문심사일(2008년 6월 9일). 게재확정일(200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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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Paraguay, Guairefio, European Immigrants, Ethnicity, 
Othering 

Influx of European Immigrants and 
the othering of 'Guairefio': 

A Case of Villarrica City in Paraguay 

Gu, Gyoungmo* 

This study is designed to look over the process of the 'Guairefio' 

othering as a local group by Paraguayans. 

The othering of 'Guaireii.o' started as European immigrants began 

settling in Villarrica, home to 'Guairefio' . It was the war, "Grand 

War(Guerra Grande)", broken out in 1865 that brought European 

immigrants to ViUarrica in a drove. After losing the war, Paraguay, 

suffering from population shortage and the intervention on its 

internal affairs by war winners led by Argentina, had to allow 

foreigners to freely move in and out of the country. After the war, 

railways were constructed on the British capital and Villarrica 

became a trade center resulting in big inflows of foreigners. 

Foreign immigrants seized the 'Guaireiio' community on the 

strength of their advanced capital and represented the 'Guairefio'. 

From that time on, Paraguayans started calling Villarrica 'City of 

Foreigners' and began to categorize 'Guairefio' as a special group 

* Lecturer,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Yeungnam Univers.ity 



of people. As categorized, 'Guaireiioo' stood against the ruling power 

and launched "Civil War (Guerra Civil)" (1947) and "Guerrilla 

Warfare (Movimiento 14 del Mayo)" (1959) and were ideologically 

othered by Paraguayans. 


